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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고용했지만 고용주 아니다”, 홀로 생떼
금속 현대차 5개 비정규지회 원청 교섭 촉구 …“올해 반드시 교섭 테이블 앉힌다”

현대자동차에서 생산과 식

당, 보안업무 등을 맡은 비정

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

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교

섭을 원청 현대자동차에 요구

했다. 현대자동차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

다.

금속노조는 5월 8일 울산시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

결을 위한 원청 교섭 촉구 기

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

결 있다”라며 “이에 따라 원

청인 현대자동차가 사내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교섭에 직접 나와

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

산)비정규직지회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전북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

직지회 ▲울산지부 현대그린푸

드지회 ▲현대자동차 보안지회 

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들은 지난 4월 22일 현대자동

차에 ‘2020년 간접고용 비정

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

약 체결을 위한 1차 단체교

섭’을 공식 요구했다.

이틀 뒤 4월 24일 현대자동

차는 생산과 식당, 보안 등 간

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는 하

청업체라며, “당사는 관계 법

령에 따라 단체교섭의 당사자

가 될 수 없다”라고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들

은 원청의 교섭 거부에 대해 

“지난 2010년 대법원판결에 

이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하

다며 원청회사가 교섭의무를 

져야 한다고 권고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인권위·ILO, “현대차, 

하청노동자와 교섭하라” 

지회들은 “ILO(국제노동기

구)도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원청회사가 교섭 의무를 지어

야 한다는 사실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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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박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가 임금을 

줄이고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

기 위해 일부러 비정규직 노동

자를 많이 사용했다고 지적했

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현대자

동차는 현장 노동자를 정규직

과 비정규직으로 갈라 노동 3

권을 위협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

자는 2중, 3중으로 임금을 착

취당하고 있다”라고 비판했

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금속노

조와 현대차 관련 비정규직지

회는 투쟁으로 올해 반드시 원

청인 현대자동차를 교섭 테이

블로 불러내겠다”라고 결의했

다.

김현제 노조 현대차 (울산)비

정규직지회장은 원청이 사내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출입 시스템(외부인·방문자 

전용 모바일 앱)을 이용해 통

제하려 한다고 폭로했다.

김현제 지회장은 “현대차는 

하청노동자가 휴대전화기에 모

바일 출입 시스템 설치하지 않

으면 공장 출입을 막겠다고 한

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

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5월 

20일까지 2차, 3차 하청노동자

에게 출입증을 반납하고, 휴대

전화기에 ‘모바일 출입 앱’

을 설치하라고 통보했다. 현대

차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출

입을 제한한다고 한다.

지회에 따르면 출입용 앱을 

설치하면 원청이 개인 통화기

록 등에 접근할 수 있고, 카메

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지회는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

위는 또 하나의 불법 파견 증

거”라고 꼬집었다.

현대차 보전 하청노동자, 

한 달 넘게 파업

한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보전업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전면 파업을 벌이

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7년 원가절감을 이유로 보

전업무를 외주화하며 각종 수

당을 없앴고, 최근 보전 하청

업체들이 주 52시간제를 핑계

로 임금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보전 하청업체들은 현대자동

차로부터 기존대로 중간정산금

을 받으면서, 노동자들에게 지

금까지 주 65시간에 걸쳐 하던 

업무를 52시간에 하라고 통보

했다. 지회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매주 131,390원의 임

금 손실이 발생하고, 일 년에 

6,832,280원의 임금이 사라진다

고 예상했다.

윤성규 노조 충남지부 현대

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장은 

현대차 아산공장이 정규직 전

환을 회피하기 위해 공정반납

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성규 지회장은 “현대차 

아산공장은 하청노동자가 일하

는 공정에 정규직 노동자를 배

치하고 있다. 현대차가 외주화

와 자동화를 도입해 직접 공정

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하청노

동자는 고용과 생존을 위협받

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신승훈 노조 전북지부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은 “전

주공장 보전하청 노동자들이 

쇳가루와 먼지로 가득 찬 휴게

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현대차가 정수기

마저 철거해 전기 주전자로 물

을 끓여 마시고 있다”라고 폭

로했다.

노조 현대그린푸드지회는 유

독물질로 노동자 열네 명이 산

업재해를 당했지만, 현대차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책

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

다.

노조 현대자동차 보안지회는 

“현대자동차는 실질 사용자임

을 부정하며 불법 파견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 현대차는 정규

직 보안직원을 동원해 현장 선

전물을 뜯어내고 훼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

다”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

회들은 5월 8일 2차 교섭을 요

구하며 울산공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현대차는 용역을 동원

해 출입을 막았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들은 현대자동차가 오는 5

월 18일 3차 교섭에 나오지 않

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